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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채널A9일 밤 11시 이영돈PD의먹거리X파일

국산둔갑중국산새우젓 ‘MSG 범벅’

중국산 김장용 새우젓에 MSG가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영
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밝혀진다. 사진제공｜채널A

‘라면 스프에 있다는 MSG가 새우젓에도?’
입동을 전후로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인 요즘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겨우내 먹을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좋은 배추는 물론이고 감칠맛을 내는 천연조미료인
새우젓을 찾고 있다. 하지만 새우젓에 MSG와 사카린나
트륨 성분의 합성감미료가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9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영돈P
D의 먹거리 X파일’. 저렴한 중국산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
갑시키며 MSG와 합성감미료를 범벅한다는 첩보를 접하
고 실체를 파헤친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맛있는 김치 비결로 배추는 물론 신
선한 양념이 중요하다고 고집한다. 그 중에서도 새우젓을
넣으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
부 ‘속물’ 새우젓 장사꾼들이 주부들의 믿음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새우젓은 천일염으로 담그는 국
산 새우젓보다 훨씬 짜고 쓰다. 중국산 새우젓에 들어가
는 소금의 염도가 99% 정제염이기 때문. 일부 업주들은
그 맛을 감추고자 천일염을 녹인 물에 MSG와 사카린나
트륨 제제를 넣은 뒤 국산 새우젓이라 속여 판매하고 있
다. 또 ‘작업’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속임수들도 암암리에 이용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촬영내내알몸고문
가슴이먹먹했어요”

‘남영동 1985’서 故김근태 역 열연 박원상

발가벗겨진 채 온갖 치욕과 수모
수기 바탕 현실은 더 잔혹했겠죠

시위대 서본적도 없는데…한때 주저
이경영 선배의 다독임에 용기냈죠

촬영할수록 죄의식에 괴로웠지만
힘든 기억 세상에 알려 뿌듯합니다

‘부러진 화살’에 이어 신작 ‘남영동 1985’에서 실존인
물을 연기한 박원상. 김종원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한 편의 영화는 다채로운 의미를 지닌
다. 보는 동안 짜릿한 스릴을 주는 영화도
있지만 촬영하는 배우부터 관객까지 마음
을 졸이며 이야기의 깊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작품도 있다. 22일 개봉하는 ‘남영동
1985’(감독 정지영)와 주연 박원상(42)은
후자에 속한다.

“힘들었다.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 믿었
다. 관객이 그 힘든 의미를 함께 견뎌준다
면.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해 지금을 돌아
볼 수 있기를. 그게 어른의 책임이기도 하
고.”

박원상은 저음의 목소리로 영화가 불러
온 만감을 차분하게 설명해나갔다. 현실
은 영화보다 잔혹하지만 그 현실을 고스란
히 영화로 담아내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
았다.

박원상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을 하
던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
동안 실제로 당한 고문의 과정을 연기했
다. 영화는 김 고문의 수기를 바탕으로 했
다. 잔인할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는 영화에서 박원상은 발가벗겨
내던져진 채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온갖
치욕을 겪었다.

‘남영동 1985’는 올해 초 부정한 사법권
력을 고발해 흥행에 성공한 ‘부러진 화살’

에 이어 정지영 감독과 박원상이 다시 손
잡은 작품. 박원상은 “한 편 더 하자”는 정
감독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았다. “10년 동
안 연극하면서 과연 정지영 감독님과 영화
찍을 기회가 있을까 막연히 동경했던” 박
원상이었다. 그러다 시나리오를 받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
됐다.

“과연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까. 과연? 강한 신념을 갖고 인생을 올곧
게 살아온 분의 삶을 연기할 자격이 있을
까. 대학 때도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 바리
게이트를 칠 동안 나는 연극을 핑계로 극
장에만 있었는데. 누군가 ‘네가 자격이 있
느냐’고 묻는다면 답할 수 있을까.”

고문기술자 역을 맡은 이경영은 그런 박
원상을 다독였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
느냐”고도 했다. 어렵게 나선 첫 촬영은
손발이 묶인 채 물고문을 당하는 장면. 유
년 시절 생긴 물 공포증 탓에 30년 가까이
물 속에 들어가 본 적 없는 박원상의 몸이
물에 잠겼다.

“영화에선 연기할수록 고문에 익숙해진
다. 하지만 김근태 상임고문의 수기에는
실제 고문은 당해도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
는다고 써 있다. 고문 피해자들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죄의
식? 부채의식? 막막했다.”

영화는 실제 벌어진 일을 빠짐없이 묘사
하며 실존 인물들의 이름만 바꿨다.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겪은 실화. 이는 ‘남영동
1985’가 개봉 후 관객에게 강렬한 충격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원상은 “고문에 관한 영화이자 용서
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어쩌면 “기억
에 대한 영화일 수 있다”고도 덧붙인 그는
“지금은 1985년의 공포로부터 멀리 와 있
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린 친
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른들의 몫 아니겠
느냐”고 했다.

굵직한 영화 두 편을 끝낸 올해는 박원
상에게 남다른 시간. 그런데도 그는 큰 의
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작
품을 만났다는 사실 말고 달라질 건 없다.
연기하는 남은 시간도 재미있기를 바랄 뿐
이지. 내 꿈? 배우 일이 질리지 않기를. 어
느 날 촬영장에 나가면서 ‘재미없다’고 느
낀다면 그때가 연기를 관둘 순간이다.”

박원상은 당분간 가족에게 충실한 시간
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10년 넘게 곁에 있어 준 아내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생인 두 아들에게
가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정신없
이 보낸 1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까.”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공연 랭킹

11월 2일∼11월 8일 자료: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순위 공연명

순위오페라의유령-25주년기념내한공연
주연브래드 리틀

뮤지컬 <캐치미이프유캔> 엄기준·박광한
뮤지컬 <영웅> 김수용·임현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류정한·황정민
황태자 루돌프 안재욱·임태경
뮤지컬 <아이다> 소냐·차지연
뮤지컬 레베카 <REBECCA> 유준상·류정한
옥탑방고양이 - 대학로 박은석·박혜미
뮤지컬 레미제라블 - 용인 인순이·최정원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대학로 정태동·정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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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상이 고문당하는 ‘남영동 1985’의 한 장
면. 사진제공｜아우라픽쳐스


